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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e of vision and audition for video reality has made much advancement. However use of olfaction, which is 

effective in inducing emotion, has not yet been realized due to technical limitations and lack of basic research. In 
particular it is difficult to fabricate many odors required for each different video. One way to resolve this is to 
discover clusters of odors of similar smell and to use representative odor for each cluster. This research explored 
clusters of odors based on pairwise similarity ratings. 300 diverse odors were first collected and sorted them into 
11 categories. We selected 152 odors based on their frequency, preference, and concreteness. Participants rated 
similarity on 1,018 pairs of odors from selected odors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multi-dimensional scaling 
(MDS). Based on the idea that low odor concreteness would support valid use of representative odor, the MDS 
results are presented from low to high smell concreteness. First, flowers, plants, fruits, and vegetables was classified 
under the easy categories to use representative odor due to their low smell concreteness (Figure 1). Second, 
chemicals, personal cares, physiological odors, and ordinary places was classified under the careful categories of 
using it due to their intermediate concreteness (Figure 2). Finally, food ingredients, beverages, and foods was 
classified under the difficult categories to use it because of their high concreteness (Figure 3).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reduction of cost and time in odor production and provision of realistic media service to 
customers at reasonable price.
Key words：representative odor, odor similarity, odor concreteness, olfactory information, reality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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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영상실감을 위한 시각과 청각의 이용은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후각을 이용한 영상의 실감증대는

기술적 한계와 기초연구의 부족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영상에 필요한 냄새를 각각 구현하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과제이다. 한 가지 방법은 유사한 냄새들의 군집을 발견하여 각 군집의 대표냄새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서로 유사한 다양한 냄새를 포괄하는 냄새군집을 발견하

여 각 군집의 대표냄새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냄새 간 쌍유사성 평정에 근거하여 영상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냄새의 군집을 탐색하였다. 먼저 300개의 다양한 냄새를 수집하여 11개의 범주로 구분한 후

각 범주별로 빈도, 선호도, 구체성에 근거하여 152개의 냄새를 선별하였다. 참가자들은 선별된 냄새로 구성 가능

한 1,018개의 냄새쌍에 대해 유사성 평정을 실시하였고 이 결과는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DS)

으로 분석하였다. 냄새들의 구체성이 낮을수록 대표냄새의 사용이 용이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MDS 결과를 냄새

구체성이 낮은 순서부터 높은 범주순서로 제시하였다. 즉 꽃, 식물, 과일, 채소범주는 냄새 구체성이 낮아 대표냄

새 사용이 용이할 것 같은 범주로 (그림 1), 화학제품, 개인생활용품, 생리적 냄새, 일상적 장소는 구체성이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섞여 있어 대표냄새 사용에 신중해야하는 범주로 (그림 2), 식재료, 음료, 음식은 구체성이 높아

대표냄새 사용에 어려운 범주로 (그림 3)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냄새제작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소비자

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실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대표냄새, 실감향상, 냄새 유사성, 후각정보

1. 서론

사람들이 영화관을 찾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동

일한 영상이라도 집에서 볼 때보다는 영화관에 볼 때

가 몰입 또는 감정이입을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Bowman & McMahan, 2007; Baños, Botella, Alcañiz, 

Liaño, Guerrero, & Rey, 2004). 특히, 다양한 시청각효

과를 통해 전달되는 영상은 사람들의 실감을 향상시

켜서 영상에 더 몰입할 수 있게 한다 (Baños et al., 

2004; Tan & Gan, 2012; Weissig, Schreer, Eisert, & 

Kauff, 2012).

하지만 영상실감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감각이

시청각으로 국한된 것은 아니다. 기술적인 한계로 상용

화시키지 못한 후각과 촉각을 통해서도 영상실감을 향

상시킬 수 있고, 영상에 대한 몰입도 증대시킬 수 있다 

(Arzi & Sobel, 2011; Ghinea & Ademoye, 2011; Hong, 

Holbrook, Leopold & Hummel, 2012; Lapid, Shushan, 

Plotkin, Voet, Roth, Hummel, Schneidman, & Sobel, 2011; 

Shen, Ong, & Nee, 2011). 그 중에서도 후각은 인간의

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서 관찰되었고 (Chen & Dalton, 2005; Chen & 

Haviland-Jones, 2000; Willander & Larsson, 2007), 뇌에서

후각을 담당하는 영역과 정서를 담당하는 영역이 연동

하여 반응한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Royet, Zald, Versace, 

Costes, Lavenne, Koenig, & Gervais, 2000; Zald & Pardo, 

2000), 영상에 어울리는 후각정보가 영상실감증대에 기

여할 수 있다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영상실감향상에 후각 효과를 사용하는 것은

제시한 냄새를 제거하는 것, 영상재생속도와 냄새가

시청자에게 도달하는 속도가 냄새분자의 무게에 따라

조절되어야하는 것, 존재하는 모든 대상의 냄새를 구

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로 아직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Lee, Choi, Ahn, Li, & Kim, 2013a; Lee, 

Li, Ahn, Choi, & Kim, 2013b). 물론 선행하는 냄새의

제거 (Hall, 2012) 그리고 재생속도를 감안한 발향장치

개발 (Kim & Byun, 2012) 등은 일부 진전이 있지만, 

모든 냄새를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문제

는 여전히 해결책이 없다.

본 연구는 모든 냄새의 제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문제에 대한 한 가지 제안을 위해 진행되었다. 

이 제안은 사람들이 유사하게 지각하는 냄새들의 군

집이 존재하고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대표냄새를 고안

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제작해야하는 냄새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출

발하였다. 예를 들어, 커피, 카페, 커피우유, 모카빵의

냄새는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들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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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를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꽃의 경우 사

람들은 서로 다른 꽃냄새가 어떤 것들인지 잘 알지

못한다. 만약 냄새 유사성에 근거하여 냄새들의 군집

을 발견하고 이 군집에 적용할 수 있는 대표냄새를

만들 수 있다면, 냄새제작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

을 것이다.

특히 어떤 냄새가 시각정보와 함께 제시할 경우 해

당냄새를 제시되는 대상 또는 색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은 (Demattè, Sanabria, & Spence, 

2009; Distel & Hudson, 2001; Kemp & Gilbert, 1997; 

Sakai, Imada, Saito, Kobayakawa, & Deguchi, 2005) 대

표냄새를 사용한 접근법이 타당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사성이 높은 냄새들의 군

집을 확인함으로써 군집을 포괄하는 대표냄새의 제안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실험

본 실험은 냄새유사성이 높은 대상들의 군집을 확

인하기 위한 것으로 영상미디어에 등장하는 다양한

냄새를 수집하여 빈도, 선호도, 구체성을 기준으로 선

별한 후 쌍유사성 평정을 진행한 것이다. 평정결과는

다차원척도법 (multi-dimensional scaling, MDS)으로 분

석하여 냄새들이 얼마나 유사한지 2차원 평면에 표현

하였다 (Carrasco & Ridout, 1993).

2.1. 냄새의 수집 및 선별

다양한 냄새수집을 위해 광운대학교 학부생 7명

(남: 4명, 여: 3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일주일동안

영상미디어에서 접하는 냄새를 50개씩 수집하였다. 

수집한 350개의 냄새 중 겹치는 것(e.g., 커피냄새, 카

페냄새 등)과 막연한 것(e.g., 쇠에서 나는 냄새, 홀로

자취하는 남자의 방 냄새 등) 50개를 제거하였고, 결

과적으로 300개의 냄새를 수집할 수 있었다. 300개를

모두 사용하여 냄새쌍유사성 평정 과제를 구성할 경

우 44,850개의 쌍이 만들어지는데 참가자에게 이러한

과제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테스트를 통해 냄새를 선별하였다.

Question Type Questions

1. Frequency How often does this odor appear in media?
(1: very rarely, 7: very often)

2. Preference How much do you like this odor?
(1: very unfavorable, 7: very favorable)

3. Concreteness How much do you know about this odor?
(1: not at all, 7: very much)

Table 1. Questions for Screening Odors

표 1은 선별을 위해 사용한 세 가지 질문 (빈도, 선

호, 구체성)을 보여준다. 사전테스트는 소책자로 진행

하였고, 광운대학교 학부생 8명 (남: 4, 여: 4)이 참여

하였다. 참가자들은 수집한 냄새 300개의 빈도 (냄새

가 영상미디어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선호도

(얼마나 좋아하는 냄새인지), 구체성 (얼마나 잘 아는

냄새인지)에 따라 7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순서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냄새 300개가 제시되는 순서와 표 1

의 세 가지 질문이 제시되는 순서는 참가자마다 달랐

다. 예를 들어, 한 참가자는 빈도에 대해 평정한 뒤 10

분 휴식 후 선호에 대해 평정하고 다시 10분 휴식 후

구체성에 대해 평정한 반면, 다른 참가자는 구체성-선

호-빈도의 순서로 평정하였다. 

냄새선별을 위해 300개의 냄새를 평정값 기준으로

각 질문별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결과 세 가지 질문

모두에서 상위 100위내에 해당하는 냄새들은 대부분

음식, 음료, 식재료에 관련된 것들이었고 과일, 채소

등의 냄새는 대부분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표 1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평

정값에만 근거하여 냄새를 선별할 경우 다양한 냄새

를 표집하지 못하게 된다. 

다양한 종류의 냄새에 대한 유사성 군집을 파악하

기 위해 수집한 300개의 냄새를 연구자의 직관에 다

라 몇 가지 범주로 (꽃, 식물, 과일, 채소, 화학제품, 

개인생활용품, 생리적 냄새, 일상적 장소, 식재료, 음

료, 음식) 분류한 후 각 범주별로 표 1의 질문에 대한

평정값을 기준으로 쌍유사성 평정에 사용할 냄새를

선정하였다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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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ors Categories Number of 
Selected Odors

Number of Odor 
Pairs

Foods 21 210

Fruits 15 105

Personal Care Goods 15 105

Beverages 14 91

Chemical Odor 14 91

Flowers 14 91

Vegetables 14 91

Food Ingredients 12 66

Plants 12 66

Physiological Odors 12 66

Ordinary Places 9 36

Total: 152 1,018

Table 2. Number of Selected Odors and Odor Pairs in 
Each Odor Category

300개의 냄새를 11개의 범주로 구분한 후 각 범주

별로 표 1의 문항에 대한 평정값에 근거하여 쌍유사

성 평정에 사용할 냄새를 선정하였다. 먼저 각 범주

내에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범주별 평균이 다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수를 표준화하였다. 다음으

로 각 범주에 속한 냄새의 개수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냄새를 선별하였다. 예를 들어, 냄새의 개수

가 20개 이상인 범주는(과일, 개인생활용품, 화학제품, 

음료, 음식) 빈도, 선호, 구체성 점수가 모두 –0.25 이

상인 냄새를 선정하였고, 냄새의 개수가 15개 이상 19

개 미만인 범주는 (식물, 꽃, 채소, 식재료) 빈도, 선호, 

구체성 점수 모두 –1 이상인 냄새를 선정하였으며, 끝

으로 냄새의 수가 15개 미만인 범주는 모든 냄새를

사용하였다. 

표 2는 범주별로 쌍유사성 평정을 위해 선정한 냄

새의 수와 냄새쌍의 개수를 보여준다. 표 2에서 확인

할 수 있듯 300개의 냄새 중 152개가 선별되었고

1,018개의 냄새쌍이 만들어졌다. (부록 참고)

2.2. 쌍유사성 평정

쌍유사성 평정을 위해 광운대학교 학부생 24명 (남: 

12, 여: 12)이 45,000원을 받고 참여하였다. 평정은 소

책자를 통해 이루어졌고, 순서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두 가지 범주제시순서, (각 범주 내) 두 가지 냄새쌍

제시순서, 각 냄새쌍에서 앞-뒤 냄새의 교체 두 가지

의 여덟 가지 종류의 소책자를 구성하였다.

참가자들은 11개 범주의 1,018개 냄새쌍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7점 척도 (1: 매우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참가자의 피로를 예방하기 위

해 두 범주에 대한 평정을 진행한 다음 10분 휴식을

취하였다 (단 음식범주는 210개의 냄새쌍이 존재했기

때문에 평정 후 10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실

험은 대략 2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3. 결과 및 논의

쌍유사성 평정에서 성별, 범주순서, 냄새순서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은 없었다 (ps > .1). 쌍유사성 평정 결

과는 다차원척도법 (MDS: multi-dimensional scaling)으

로 분석한 후 동일한 범주에 속한 냄새들 간의 거리

를 2차원 평면에 표현하였다 (그림 1, 2, 3). 냄새간 거

리가 가까울수록 유사하다고 평가한 냄새이고, 거리

가 멀수록 다르다고 평가한 냄새이다.

MDS 결과는 냄새구체성 점수가 낮은 범주에서 높

은 순서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 냄새 구체성

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대표냄새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냄새 구

체성이 낮은 범주는 사람들이 대상의 냄새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MDS를 통해 형성된 군집별 대표냄새

를 적용하기 용이할 것이다. 반면, 구체성이 높은 범

주는 사람들이 대상의 냄새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대표냄새의 적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3.1. 대표냄새 사용이 용이한 범주

그림 1의 꽃, 식물, 과일, 채소는 다른 범주들에 비

해 냄새구체성이 낮아서, 냄새군집의 대표냄새 사용

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범주들이다.

3.1.1. 꽃 (M구체성 = 3.22)

그림 1A는 꽃 범주의 MDS 결과이다 (Stress = .366, 

RSQ = .155). 먼저 1․4사분면 사이에는 계절 관련 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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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getable(D)Fruit(C)

Plants(B)Flowers(A)

Figure 10. MDS solutions for categories of low odor concreteness: (A) Flowers, (B) Plants, (C) Fruits, and (D) Vegetables.

이 군집을 이루었다. 겨울과 관련된 민들레와 동백, 

봄과 관련한 개나리와 진달래, 가을과 관련한 코스모

스가 비슷한 곳에 군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으로 사람들이 아름답고 꿀이 많은 꽃으로 표상하는

장미, 튤립, 아카시아, 라일락, 백합은 2사분면에 군집

하였다. 3사분면의 우측 아래 부분에는 꽃보다는 줄기

를 더 많이 연상하게 되는 난초와 알로에가 비슷한

냄새를 가지는 것으로 구분되었다. 끝으로 향이 강한

수선화, 라벤더가 3사분면에 위치하였다.

꽃 범주의 냄새구체성은 11개 범주 중 가장 낮았는

데 (M구체성 = 3.22, SD = .72), 이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꽃 냄새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꽃은 대표냄새 적용이 용이할 것이다.

3.1.2. 식물 (M구체성 = 3.83)

그림 1B는 식물 범주에 대한 MDS 결과이다 (Stress 

= .331, RSQ = .318). 먼저 숲이라고 할 때 쉽게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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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inary place(D)Physiological odor(C)

Personal care(B)Chemicals(A)

Figure 11. MDS solutions for categories of medium odor concreteness: (A) Chemicals, (B) Personal Care, (C) 
Physiological odor, and (D): Ordinary place.

할 수 있는 나무, 낙엽, 대나무, 솔방울, 풀이 1․2사분

면에 걸쳐 군집하였고, 약초 냄새가 날 법한 더덕, 도

라지, 인삼이 1사분면 우측 하단에 군집하였다. 방향

제로 쓰이는 민트와 로즈마리가 비슷한 냄새로 분류

되었고, 씁쓸한 쑥과 계피가 4사분면에 군집하였다.

식물의 냄새구체성 점수는 11개 범주 중 10번째로

낮아 (M구체성 = 3.83, S.D = 1.03), 소수의 대표냄새를 다

양한 식물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트

(M구체성 = 5.13)와 계피 (M구체성 = 5.25)처럼 식물 중에서

도 구체성이 높은 냄새가 있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대표냄새 적용이 어려울 것이다. 

3.1.3. 과일 (M구체성 = 4.02)

그림 1C는 과일 범주의 MDS 결과이다 (Stress = .341, 

RSQ = .492). 먼저 4사분면에는 견과류가 군집하였다. 

1․2사분면 일부에는 껍질과 씨가 있는 달콤한 과일이

군집하였고, 4사분면에는 씨가 없고 달콤한 과일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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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였다.

과일의 냄새구체성 평정점수는 11개 범주 중 9번째

였는데 (M구체성 = 4.02, S.D = 1.15), 이는 사람들이 특정

과일의 냄새를 구별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즉 과일은 대표냄새 사용이 용이할 것이다.

3.1.4. 채소 (M구체성 = 4.24)

그림 1D는채소범주의 MDS 결과이다 (Stress = .331, 

RSQ = .323). 먼저 2사분면에는 매운맛을 가진 마늘과

양파가 군집하였다. 그 아래로 2․3사분면 사이에 쑥과

깻잎이 위치하였는데, 이는 쓴맛이 나는 채소이다. 다

음으로 3․4사분면에 걸쳐 야채, 상추, 토마토, 당근, 오

이가 군집하였는데, 이들은 특별한 냄새가 없는 것들

이다. 끝으로 1사분면에 감자, 고구마, 호박이 한 군집

을 이루었는데 요리에서 유사한 용도로 쓰이기도 하고

형태 및 질감도 비슷한 것들이다. 끝으로 팥과 버섯 1

사분면에 위치하긴 했으나, 공통점을 찾기 어렵고 독

립적인 위치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채소의 냄새구체성은 11개 범주 중 8번째였고, 표준

편차가 가장 낮았다 (M구체성 = 4.24, S.D = .68). 이는 사

람들이 채소 냄새를 구분하기 힘들어 한다는 것을 보

여주는 것으로 대표냄새 사용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3.2. 대표냄새 사용에 신중해야할 범주

아래의 화학제품, 개인생활용품, 생리적 냄새, 일상

적 장소 범주는 냄새구체성에 대한 평정점수가 중간

정도인 것들로 냄새군집의 대표냄새를 만들어 제공하

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 범주들이다. 

3.2.1. 화학제품 (M구체성 = 4.53)

그림 2A는 화학제품 범주의 MDS 결과이다 (Stress = 

.362, RSQ = .143). 매캐한 냄새인 담배, 화약, 매연, 가

스, 모기약의 냄새가 2사분면에 군집하였고, 휘발성을

가진 아세톤, 알콜솜, 유성매직, 페인트, 휘발유가 1․4
사분면에 군집을 형성하였다. 1사분면 상단에 암모니

아와 나프탈렌은 자극적인 냄새 (e.g., 재래식 화장실)

로 분류되어 군집한 것 같다. 아스팔트와 고무의 원재

료는 다르지만, 도로와 타이어의 재료라는 공통점 혹

은 색의 유사성으로 인해 비슷한 냄새로 분류된 것으

로 보인다.

화학제품의 경우 범주의 냄새구체성 점수가 11개

범주 중 7번째로 하위권이긴 하나 경우에 따라 5점

이상인 대상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대표냄새를 사용

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군집에 묶

인 담배, 화약, 배기가스는 서로의 고유한 냄새특징이

존재하므로 대표냄새를 사용하여 이들을 포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기존연구에서 화학적인 냄새 (알코올, 화장

실, 배기가스, 타이어 타는 냄새, 화약냄새 등)가 존재

하는 영상에서는 참가자들이 해당 냄새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하였으며 (Lee et al., 2013a; 

2013b), 본 연구의 사전테스트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종합할 때, 화학제품 냄새를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3.2.2. 개인생활용품 (M구체성 = 4.55)

그림 2B는 개인생활용품 범주의 MDS 결과이다

(Stress = .341, RSQ = .363). 먼저 3․4사분면 사이 하단

에는 립글로스와 립스틱이 위치하였고, 이들과 가까

운 위치에 휘발성이 있는 스킨과 매니큐어가 4사분면

에 위치하였다. 1사분면 우측 하단에는 치약과 파스가

유사한 냄새로 분류되었고, 근처에 한약 냄새가 위치

하였다. 2․3사분면 사이에는 방향제를 중심으로 그와

비슷한 정취를 주는 클렌징오일, 섬유유연제, 로션, 베

이비파우더, 핸드크림이 군집하였다. 끝으로 1․2사분

면 사이에는 세제가 군집함하였다.

개인생활용품의 냄새구체성은 11개 범주 중 6번째

순위였으고(M구체성 = 4.55, S.D = .97), 다른 범주와 비해

소규모 군집이 많았다. 이는 개인생활용품 범주가 사

람들에게 친숙하기 때문인 것 같다. 종합해보면, 개인

생활용품은 다른 범주보다 구현해야 하는 대표냄새의

수가 많아야겠지만, 몇 가지 대표냄새를 구현하여 사

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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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ingredients(A) Beverage(B)

Foods(C)

Figure 12. MDS solutions for categories of high odor concreteness: (A) Food Ingredients, (B) Beverage, and (C) 
Foods.

3.2.3. 생리적 냄새 (M구체성 = 4.83)

그림 2C는 생리적냄새범주의 MDS 결과이다 (Stress 

= .328, RSQ = .268). 구린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발냄

새, 방귀냄새, 인분 냄새가 1․2사분면에 군집을 이루었

고, 지린내, 암내, 땀냄새가 2․3사분면에 걸쳐 군집하였

다. 3사분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입냄새와 침냄새는

신체 부위상의 일치로 비슷한 곳에 위치한 것으로 보

인다. 강아지와 아기 냄새는 모유를 섭취하는 단계에

서 나타나는 젖 냄새로 인해 비슷한 냄새로 분류된 것

같다. 끝으로 피와 할머니 냄새는 같은 4사분면에 위

치하긴 했지만, 서로 독립적인 곳에 자리 잡았음을 관

찰할 수 있다.

생리적 냄새 범주의 냄새구체성은 11개 범주 중 5

번째이다 (M구체성 = 4.83, SD = .76). 즉 사람들은 생리

적 냄새를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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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따라서 구체성이 높은 생리적 냄새들에 군집

별 대표냄새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에는 세심한 주의

가 필요하다.

3.2.4. 일상적 장소 (M구체성 = 4.89)

그림 2D는 일상적 장소 범주의 MDS 결과이다 (Stress 

= .288, RSQ = .390). 먼저 1사분면에 주차장과 지하실

이 비슷한 냄새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지하를 연산시

키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2․3사분면 사이에 세

탁소와 사우나가 군집하였는데, 이는 뜨거운 수증기가

나고 다양한 냄새가 혼재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 때문

으로 보인다. 그 외의 병원, 개천 썩는 냄새, 수산시장

냄새, 정육점 냄새, 카페 냄새는 독립적인 위치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적 장소의 냄새구체성은 11개 범주는 4번째이

다 (M구체성 = 4.89, S.D = .97). 이는 장소 자체로 의미가

있다기보다 카페하면 커피 냄새, 정육점하면 고기 비

린내 또는 피냄새처럼 장소와 함께 연상할 수 있는

명확한 대상을 가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장

소 범주도 냄새군집의 대표냄새를 만들어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3.3. 대표냄새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범주

식재료, 음료, 음식범주는 냄새 구체성이 현저하게

높아 냄새군집에 따라 대표냄새를 구현하여 제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3.3.1. 식재료 (M구체성 = 4.89)

그림 3A는식재료범주의 MDS 결과이다 (Stress = .349, 

RSQ = .360). 1․2사분면 사이에 걸쳐 매운 향인 후추와

카레, 시큼한 향인 식초가 위치하였고, 4사분면에는 제

조방법에서 발효를 시키는 춘장, 고추장, 된장, 간장의

식재료가 위치하였다. 그 반대로 2․3사분면의 경계부

근에서는 유제품에 해당하는 치즈, 버터, 생크림이 위

치하였고, 3사분면의 하단에는 고소한 맛을 가진 참기

름과 달콤한 맛을 지닌 물엿이 위치하였다.

식재료의 냄새구체성은 11개 범주 중 3번째로 높기

때문에 (M구체성 = 4.89, SD = .97) 대표냄새로 다양한 냄

새를 포괄하기 어려워 보인다. 예를 들어, 참기름과

물엿은 2차원 평면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지만 각기

고유하고 독특한 냄새를 가진다. 같은 곳에 군집한 치

즈와 버터도 유사한 냄새를 가진 것 같지만 이 둘 모

두 구체성이 높아, 이것에 대한 대표냄새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3.3.2. 음료 (M구체성 = 5.02)

그림 3B는 음료 범주의 MDS 결과이다 (Stress = .357, 

RSQ = .201). 먼저 청량감을 주는 콜라, 사이다, 박카

스, 수정과는 3사분면에 군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사분면에 커피와 녹차, 오렌지주스가 비슷한 지점에

군집하였는데, 이는 평소에 성인들이 자주 접하는 음

료라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이 냄새가

비슷하기 때문은 아닌 것 같다. 1․2사분면 사이에 식혜

와 막걸리를 비슷한 군집으로 분류한 것은 그것을 구

성하는 재료가 쌀이라는 같은 재료이기 때문으로 보인

다. 끝으로 요구르트와 우유가 유제품 음료로써 비슷

한 냄새로 분류되었고, 코코아는 달고 진한 초콜릿 맛

이 가깝기 때문인지, 유제품과 커피의 사이에 약간의

거리를 두고 위치하였다.

음료는 냄새의 구체성이 11개 범주 중 2번째로 높

았다 (M구체성 = 5.02, SD = .95). 이는 사람들이 각각의

음료수 냄새가 구체적이고 독특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표냄새를 통해 다양한 냄새를 포괄하기 어

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3.3.3. 음식 (M구체성 = 5.26)

그림 3C는 음식 범주의 MDS 결과이다 (Stress = .362, 

RSQ = .143). 먼저 1사분면과 4사분면에 걸쳐 삼겹살

구이, 생선구이, 계란후라이, 닭튀김, 쥐포구이, 튀김, 

감자튀김이 군집을 이루었는데, 조리방법의 유사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닭백숙과 돼지보쌈고기가 1․2
사분면 사이에 위치하였는데, 이는 물에 고기를 삶은

냄새가 비슷하기 때문인 것 같다. 2사분면의 나머지

부분에는 김치, 라면, 떡볶이, 닭볶음탕이 군집하였는

데, 이는 매콤한 맛이 나는 음식의 군집이다. 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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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로 분류되는 햄버거, 팝콘, 피자가 4사분면 좌측

하단에 군집하였고, 달콤한 맛을 주는 황도 통조림, 

초콜릿, 캐러멜, 빵이 한 군집을 이루었다.

음식의 냄새구체성은 11개 범주 중 가장 높았다 (M

구체성 = 5.26, SD = .76). 이는 사람들이 음식을 가장 빈

번하게 접하고 또 입을 사용해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

에 음식냄새를 가장 구체적으로 기억하기 때문인 것

같다. 더불어 음식은 조리과정에서 독특한 냄새를 풍

기기 때문에 그것의 구체성이 높다고 평가되었을 것

이다. 음식 범주는 사람들이 각각의 냄새를 구체적으

로 기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표냄새를 개발하

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 종합논의

영상실감증대를 위해 후각정보를 제시하고자 할 때

개별적인 대상의 냄새를 각각 구현하는 것은 높은 비

용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유사성이 높은 냄새군

집을 포괄할 수 있는 대표냄새를 사용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냄새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사람들이 유사하게 지각하는 냄새들을 MDS를

통해 시각화 하였고 이를 냄새 구체성이라는 차원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영상미디어에 등장하는 300개의 냄새를

수집한 후, 쌍유사성 평정을 위해 냄새를 11개의 범주

로 분류한 후 사전테스트 (빈도, 구체성, 선호)에 근거

하여 최종적으로 152개의 냄새에 대해 1,018개의 쌍유

사성 평정을 실시하였고 (부록 참조) 그 결과를 MDS

로 분석하여 2차원 평면에 표현하였다 (그림 1, 2, 3). 

범주별 MDS 결과는 냄새 구체성이 낮은 범주에서 높

은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그림 1의 네 가지 범주(꽃, 

식물, 과일, 채소)는 냄새 구체성이 낮아 MDS통해 발

견된 군집들을 대표하는 소수의 냄새로 다양한 냄새

를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의 네 가지 범주(화

학제품, 개인생활용품, 생리적 냄새, 일상적 장소)는

냄새 구체성이 중간 정도인 것들로 대표냄새를 사용

할 수 있는 있으나 경우에 따라 제한을 해야하는 것

들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림 3의 세 가지 범주

(식재료, 음료, 음식)는 냄새 구체성이 높아 사람들이

각 냄새의 고유한 특성을 비교적 뚜렷하게 기억하고

또 서로 다른 냄새를 명확히 구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표냄새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범주들

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보고한 유사냄새들의 군집과 이에 근

거한 대표냄새제작은 영상실감을 위해 후각정보를 제

시하고자 할 때 냄새 제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후각적 실감서비스

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표냄새를 위한 군집의 발견과 적용에

서 중요한 결과를 제안하였지만 몇 가지 한계점도 가

지고 있다. 첫째, 군집형성을 위해 냄새간 유사성을

MDS 분석하여 2차원 평면에 표현했지만 (그림 1, 2, 

3) 그래프의 x, y 축을 정의하지는 못했다. 물론 이러

한 한계점은 냄새자극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냄새의 차원을 언어적으로 정의하고 명명하는 것은

과학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다 (Gottfried, 2009). 이

때문에 여러 연구자들 사이에서 냄새의 언어적 분류

혹은 범주화에 대해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데 냄새

에 관해서는 변별과제가 심리학적으로 더 타당하고

신뢰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Yeshurun & Sobel, 

2010). 그러나 대표냄새의 군집을 탐색하려는 본 연구

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MDS 평면의 축을 정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다른 연구

주제로 다루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둘째, MDS 분석 결과의 Stress가 모든 범주에서 기

준이상으로 높았다. 보통 Stress가 0.3이하인 것을 안

정적인 결과로 보는데 본 연구의 MDS분석결과를 2차

원 평면에 표현한 그림 1, 2, 3은 다소 인위적일 수 있

다. 그러나 그림 1, 2, 3에 형성된 냄새군집은 대부분

상식과 일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Stress가 높다고 하

여 결과가 유용하지 않다는 것은 성급한 결론일 것이

다. 더불어 논문에서의 시각화를 위해 2차원 MDS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본 연구가 획득한 쌍

유사성 평정을 근거로 고차원 MDS결과를 손쉽게 획

득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좀 더 정밀한 공간표상이

필요한 경우 본 연구의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실험방법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실제 냄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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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고 냄새에 대한 명칭을 사용하여 유사성

평정을 실시하였다. 사실 실제 냄새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기보다 사람들이 실제로

기억 속에 표상하고 있는 냄새 간의 유사성 군집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론적 전략이었다. 예를 들어 사람

들이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장미냄새와 실제 장미냄

새는 매우 상이할 수 있는데 장미냄새를 구현하기 위

해 실제로 장미꽃잎으로 즙을 만든다면 사람들은 장

미의 고유한 냄새보다는 풀냄새에 가까운 냄새를 지

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아카시아와 장미냄새는 매

우 유사한 것으로 평정되었지만 (그림 1A), 두 냄새를

번갈아 가며 맡은 사람은 서로 매우 다른 냄새라고

평가할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냄

새가 아니라 사람들이 “기억하는” 냄새이며 그러한

냄새에 대한 기억표상간의 유사성 군집에 근거한 대

표냄새가 영상실감을 위해 대표냄새를 제공할 때 사

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냄새일 것이다. 

즉 냄새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학습의 결과로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표상하고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Davis, 2005; Ito, Ong, Raman, 

& Stopfer, 2008; Keene & Waddell, 2007) 실제로 냄새

를 제공하는 것보다 냄새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더

욱 타당한 접근일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와 같이 다양

한 냄새를 검증할 때 여러 냄새의 연속제시에 따른 간

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냄새가 아닌 명칭을 사

용한 방법이 적절할 것이다 (Kim & Hong, 2012; Hong 

et al, 2012).

넷째, 본 실험에 사용한 152개의 냄새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했던 사전테스트 인원(8명)이 적어 냄새 표

본의 대표성이 우려될 수 있다. 하지만, 사전테스트는

냄새를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실시한 것으로 빈

도, 선호도, 구체성 평정에서 참가자간에 높은 상관을

보였기 때문에 8명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냄새쌍 간의 유사성 평정을 통해 다양한

범주내의 냄새군집을 확인하고 이 군집에 적용할 수

있는 대표냄새의 제작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냄새군집의 경험적 근거로 유사성(similarity)을 사용하

였으나 이와 더불어 냄새간의 유사성이 아닌 변별가

능성(discriminability)도 마찬가지로 냄새간의 군집확

인을 통한 대표냄새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는 데이터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성을

근거로 대표냄새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하였으나 구체

성이 높더라도(예를 들어, 초콜릿과 캐러멜) 변별가능

성이 낮은 냄새들의 경우 대표냄새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구체성이 낮더라도 변별가능성이 높은

냄새들은 대표냄새를 활용하는데 신중해야 할 것이

다. 따라서 유사성 군집과 냄새간의 변별가능성 데이

터를 종합하는 것이 향후 대표냄새의 구성을 위한 중

요한 다음 단계가 될 것이다.

더하여 후각정보의 사용을 통해 영상실감증대 효과

가 큰 후각적 범주가 존재하는지, 또 동일한 후각적

범주 안에서 특히 실감효과가 큰 냄새의 군집이 존재

하는지, 만약 존재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추

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중요한 후속연구는 영상

속에 등장하는 대상의 실제냄새가 아닌 대표냄새를

사람들이 과연 실제냄새로 지각하는가를 검증하는 것

이다. 즉, 영상에 등장하는 어떤 대상과 함께 대표냄

새를 제시할 때 사람들이 그 냄새를 영상에 나온 대

상의 냄새로 지각하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예

를 들어, 사과와 바나나에 대한 대표냄새를 만들어 제

시했을 때 사과가 나오는 영상에서는 그 냄새를 사과

냄새로 지각하고 바나나가 나오는 영상에서는 그 냄

새를 바나나로 지각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

런데 시각과 후각의 상호작용을 다양한 맥락에서 관

찰해온 기존 연구들에 근거해 볼 때 어떤 대상과 냄

새가 동시에 제시되는 경우 시각적 효과에 의해 그

냄새를 제시되는 대상의 냄새로 지각하는 경향성이

높아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e.g., Demattè, Sanabria, 

& Spence, 2006; Demattè, Sanabria, & Spence, 2009; 

Kemp & Gilbert, 1997; Sakai, Imada, Saito, Kobayakawa, 

& Deguchi, 2005). 특히 Distel과 Hudson(2001)은 제공

하는 냄새가 무엇인지 모르는 조건에 비해 어떤 냄새

인지 아는 조건에서 참가한 사람들이 동일한 냄새에

대한 강도를 더 높게 평정하는 현상이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영상에 어떤 대상을 제시하면서

대표냄새를 제시하는 경우 그 대표냄새를 영상 속 대

상의 냄새로 지각하게 될 가능성은 충분하며 따라서

대표냄새를 사용하는 것은 영상실감을 위해 후각정보

를 제시할 때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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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영상실감증대를 위해 후각정보를 활용하

고자 할 때, 유사한 냄새를 가진 대상들의 군집에 포

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표냄새를 만들어 사용할

것을 제안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 및 함의가 영상

실감향상관련 기초연구와 응용분야에 다양하게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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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T표집 냄새 목록(300개)
*(쌍유사성 평정에 사용한 냄새/전체표집냄새). Italic: 쌍유사성 평정을 위해 최종 선정한 냄새

음식

*(21/57)
과일

*(15/43)
개인생활용품

*(15/45)
꽃

*(14/19)
음료

*(14/35)
채소

*(14/19)
화학제품

*(14/23)
생리적 냄새

*(12/12)
식물

*(12/19)
식재료

*(12/19)
일상적 장소

*(9/9)

1 삼겹살굽는냄새 오렌지 로션 알로에 커피 양파 매연 발 나무 카레 병원

2 김치 사과 섬유유연제 아카시아 우유 마늘 담배 땀 민트 고추장 개천 썩는 것

3 빵 레몬 베이비파우더 라벤더 오렌지쥬스 토마토 아스팔트 입 풀 참기름 사우나

4 닭튀김 파인애플 핸드크림 장미 소주 오이 가스 강아지 낙엽 치즈 세탁소

5 떡볶이 바나나 치약 라일락 콜라 야채 알콜솜 침 로즈마리 생크림 수산시장

6 초콜릿 포도 스킨 코스모스 맥주 고구마 아세톤 방귀 짉 된장 주차장

7 튀김 땅콩 립글로즈 진달래 요구르트 상추 모기약 피 계피 버터 지하실

8 피자 복숭아 클렌징오일 개나리 사이다 깻잎 나프탈렌 할머니 인삼 간장 카페

9 팝콘 키위 한약 난초 녹차 쑥 고무 아기 솔방울 춘장 정육점

10 감자튀김 수박 빨래세제 민들레 식혜 감자 휘발유 암내 대나무 식초

11 돼지보쌈 딸기 방향제 백합 코코아 버섯 유성매직 인분 도라지 후추

12 생선굽는 냄새 참외 립스틱 동백꽃 막걸리 호박 페인트 지린내 더덕 물엿

13 계란후라이 호두 파스 튤립 박카스 팥 암모니아 스피어민트 고추냉이

14 닭도리탕 아몬드 매니큐어 수선화 수정과 당근 화약 백년초 새우젓

15 닭백숙 호두 주방세제 무궁화 보리차 시금치 연탄 유칼리툽스 아이리쉬크림

16 캐러멜 박하 인주 매화 허브차 콩나물 구두약 편백 올리브유

17 쥐포 감 약 창포 둥굴레차 양배추 고무타는 것 미나리 소금

18 햄버거 배 BB크림 유채 과일화채 배추 타이어타는 것 선인장 설탕

19 황도통조림 체리 헤어스프레이 벚꽃 크림소다 가지 신나 나무껍질 다시다

20 라면 유자 새신발 자스민차 본드

21 밥 자몽 냉장고 우롱차 농약

22 순대 라즈베리 신문지 결명자차 비료

23 국수 석류 옷장 이온음료 WD40

24 단무지 자두 붕대 생강차

25 청국장 매실 헤어젤 유자차

26 은행나무열매 블루베리 실리콘 생수

27 오이피클 밤 빨래줄 탄산수

28 쥐포구이 다래 자동차시트 포도주스

29 햄버거 마르멜로 파마약 오미자차

30 솜사탕 무화과 필름 와인

31 황도통조림 블랙베리 바닥왁스 샴페인

32 새우굽는 살구 에어컨 키위쥬스

33 달고나(뽑기) 앵두 걸레 파인애플쥬스

34 닭갈비 머루 냉동고 사과쥬스

35 누룽지 산수유 생리대 칵테일

36 베트남쌀국수 오미자 락스

37 분유 구아바 기저귀

38 곰탕 뮈스카 샤넬넘버5

39 마이쮸 코코넛 썬크림

40 셀러리 오디 가죽

41 게장 구기자 불가리옴니아

42 보신탕 오가피 샴푸

43 은단 산딸기 린스

44 홍어 삭힌 냄새 비누

45 바닐라 CC크림

46 우동

47 호떡

48 와플

49 추어탕

50 꿀

51 도너츠

52 오리훈제

53 육개장

54 닭개장

55 오메가3

56 양념갈비

57 스테이크


